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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25.(화) 09:00 배포 일시 2022. 10. 25.(화) 09:00

담당 부서 예술정책관 책임자 팀장 김수현 (044-203-2709)

예술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신나라 (044-203-2718)

스트리트 댄스 분야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 받을 수 있다
- 독립 예술분야로 인정하기 위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해당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도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0월 25일(화), 최근 대중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이른바 ‘스트리트 댄스*’ 분야의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심의위원에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했으며,  

‘스트리트 댄스’를 독립된 분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과 해당 분야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다양한 대중문화 기반의 춤으로 팝핑, 락킹, 비보잉, 왁킹, 프리스타일힙합춤, 하우스, 

크럼프 등이 있다.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의 

복지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절차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케이팝(K-pop)의 세계적인 인기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고,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스트리트 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스트리트 댄스’를 주요 분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23일(금)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예술

활동 증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스트리트 댄스’와 ‘방송 댄스’ 분야의 

전문가 4인을 새롭게 위촉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올해 안에 개정해, ‘스트리트 댄스’ 등을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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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청 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트리트 댄스’ 분야의 종사자와 관련 시장 현황 파악, 발전 방안 등에 

관한 정책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연구 결과와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트리트 댄스’가 대중문화의 중요한 분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술인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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